
 
 KBS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소명하라 

  
  지난 5월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임금협상 기간에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
않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연차 촉진, 임금 삭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. KBS노조가 
구조조정, 무급휴직 등 무차별적인 공포를 지속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입니다. 사측이 
이런 분위기 속에 구조조정 불이행을 하나의 조건으로 걸고 나왔다고 판단합니다. 당
시 KBS본부는 감원이 포함된 혁신안을 사측으로부터 제시받지도 않았습니다.
  KBS본부는 구조조정은 처음부터 사측이 섣불리 들고 나올 수 없는 카드였고 논의
의 대상조차 되기 힘든 문제라고 대응했습니다. KBS노조의 무책임한 선동 때문에 임
금협상에서 노조는 불필요한 부담을 극복해야 했습니다. 현재도 KBS본부는 인위적인 
구조조정 불가 방침을 임금삭감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
니다.

  KBS본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 불가를 5월부터 협의했다는 사실을, ‘감원 사실을 알
고 있으며 쉬쉬했다’고 KBS노조가 비약하고 왜곡했습니다.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. 이
미 KBS노조는 우리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및 명예훼손을 하여 수사
를 받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무책임한 발언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입
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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